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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출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전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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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전환 경험을 탐색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그들의 상담 분야 입문 계기,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한 전략, 원활한 진로전환을 위해 필요한 도움,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과 자원

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학계열 학부를 졸업하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공학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직접 혹은 간접 체

험을 통해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상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초기에는 공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과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생소함,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학습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식 습득과 진로 탐색

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담 분

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으로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을 통한 자기이해와 

전공지식을 선행 학습하는 것이라 응답하였고,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내담자 이해, 통계 분석, 상담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 등의 수행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본 연구에서의 발견이 상담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공학계열, 대학원생, 진로전환, 합의적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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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상담전문가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

하고 있다.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서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자 및 자격 응시자 수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이상민 외, 2018),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심리상담 관련 민

간자격증의 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담 전공 프로그램을 신설하

고 있다(김인규, 2018). 이러한 급격한 양적 증가 

추세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김인규, 2009; 최해림, 

김영혜, 2006).

국내 상담자 교육은 주로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

은 상담자 발달에 대한 연구(손은정, 2003; 심흥

섭, 이영희, 1998; 이한녕, 2005; Skovholt & 

Ronnestad, 1992; Skovholt & Starkey, 2008)를 기초

로 하여 상담과 관련된 국내 대학원의 교육과

정을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김

정택, 도상금, 1993;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

림, 김영혜, 2006), 상담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개념적 지식이나 단편적 기술 전달을 넘어선 성

찰 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담자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김진숙, 2005; Schön, 1987) 

등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

어 왔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상담 전

공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연구(박경애, 방기연, 

2007; 이상현, 이규미, 2011; 조윤진 외, 2010; 황

채운 외, 2009)는 상담자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한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 과정이 상담 전문성 

함양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교육 정도 및 학습 욕구

에 대한 고려와 상담 실습 훈련과정 보완의 필요

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황채운 등(2009)은 상

담전공 석사과정을 경험한 후 관련 직종에서 일

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서 상담은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의 대학원 커리

큘럼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

가 있는 분야임을 지적하면서,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과정 동안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

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윤진 

등(2010) 역시 교육 수혜자인 상담 석사생들의 관

점에서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입학 후 실제로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담 

석사 재학생 및 졸업생 1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상담자 교육과정은 

이론 수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습 훈련과 연구 

활동, 그리고 진로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높음을 논

의하였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수행함에 있어 교육 수혜자의 특성을 분석하

고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며(Rodgers, 1980; Tyler, 

1949), 이는 상담자 교육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

다. 더구나 최근 들어 상담 분야의 인기가 높아

지면서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상

담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상담의 학문적 특성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공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진로 결정이 중년 이후에도 이루

어지는 등(방기연, 2018; 신순옥 외, 2015), 상담 

전공 대학생들의 연령과 교육적 배경 및 직업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Clawson et al., 2003)

에 따라 이들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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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배

경(인종, 출신 국가, 교육적 배경)을 가진 상담 전

공 대학원생들의 교육경험과 전문성 발달 및 진

로개발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여 상담자 교육

과 훈련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

어 왔다(Busacca & Wester, 2006; Haskins et al., 

2013). 국내에서 실시한 박경애와 방기연(2007), 

이상현과 이규미(2011)의 연구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경험을 분석한 결

과,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경험하는 

등의 긍정적 교육 효과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상담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 반면, 

교직 생활에 한계를 느끼거나,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함이 상담 석사과정의 입학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로서 학생 및 학

부모 상담 방법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관련된 다른 연구

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특수한 결과로 현직교사

라는 교육 수혜자의 특성이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상담 대학

원생들이 가진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배경에 대

한 고려는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학부 전공이나 과거의 직업

적 배경이 상담학과 관련성이 적을수록 상담자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 관련 전공 학부 출

신들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홀랜드 진로성격 이론(Holland, 1997)은 개인의 

특성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직업적 흥미와 전공분야의 관련성을 설명하

고 있어 상담학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전공분야

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진로성격 이론에서 분류한 여섯 가지 유형은 실

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으

로 각 유형들은 육각형을 이루면서 특정 위치에 

배치되는데 육각형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록 유형 간 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멀리 위

치할수록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이 분류에 따르

면 상담이나 교육과 같이 타인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

람들은 사회형으로 이들은 주로 교사나 심리치료

사, 정신과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경향이 있

는 반면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

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형과 가장 이질적

인 특성을 가진 유형은 실재형과 탐구형으로 이

들은 주로 기계와 도구를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활동을 선호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수학과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져 주로 이공계열로 진학

하는 경향이 있다(김봉환 등, 2018; Sheu et al., 

2010). 이러한 선호도 측면뿐 아니라 역량 측면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수학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공학계열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고, 낮

을수록 상담이나 심리학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학적 유능감과 공학 전공 지속가능성은 높

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오재림, 1992; Mau, 2003). 

공학 전공 학생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필

수 미래 인력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공계 기피 현상(김용훈, 2010), 과도한 전공 학

습량과 전공 선택에 대한 낮은 확신도 등(김민선, 

2008)으로 인해 타 전공 계열 학생들과 비교해 

진로를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uad et al., 2016). 상담 분야에 있는 학부 

공학 전공자들의 수는 알려진 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과 공학 전공자들이 타 학문 분야로 전공이나 

진로를 전환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상담학과 공학은 학문적 특성, 요구되는 

역량 및 흥미의 측면에서 대극적인 분야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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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했던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은 전공전환 과정과 새로운 전공 분야

에의 적응 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것으로 예

상되며, 결과적으로 상담자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적응을 위한 조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일 것으

로 추측된다. 

진로전환이라는 개념은 일이나 직업, 전공 등

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과 그러한 변

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장계

영, 김봉환, 2009). 또한 Goodman 등(2006)에 따르

면 진로전환 사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은 상황 지각, 자기 지각, 지지체계, 대처전략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전환에 따른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

는 전환 이전의 교육적, 직업적 배경과 같은 선

행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로전환을 

주제로 한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최재혁, 김명

화, 2017; 최희주, 김영근, 2020; 최혜윤 외, 2019)

은 다른 직업분야 혹은 전공영역에서 상담으로 

진로를 전환한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조명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 선정이

나 분석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공학과 같은 관련성이 낮은 

전공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학생

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Hill et al., 1997)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학

생들 중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험

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진로를 전환하여 상담

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입학 후 학업과정에서 경

험하는 어려움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그리고 상

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공학계열 출신으로서 가

지는 어려움과 강점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학계열 학부 출

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전환에 

대한 조력과 상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적 시

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향후 

상담학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아

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담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사람들의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최재혁, 김명

화, 2017; 최희주, 김영근, 2020)에서 활용한 인터

뷰 질문 목록을 참고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상담 분야에 입문하게 된 계

기는 무엇인가? 둘째, 공학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

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셋째, 공학

계열 학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은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넷째, 공학계열 학

부 출신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상담자 교

육 및 훈련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강점과 자원

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학부를 졸업한 후 상

담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연구 대

상으로 하였다. CQR 분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참여자 수를 8명(Hill et al., 2005)임을 감안하

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 기준을 충족시킨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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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부 전공

1 20대 중반 남 석사 2학기 재학 (상담심리) 기계공학

2 30대 초반 여 석사 수료 (교육상담) 컴퓨터공학

3 20대 중반 남 석사 1학기 재학 (상담심리) 의류공학

4 40대 초반 여 석사 1학기 재학 (상담및임상심리) 기계공학

5 30대 후반 여 석사 1학기 재학 (상담및임상심리) 전자공학

6 20대 후반 여 석사 1학기 재학 (상담심리) 기계공학

7 30대 초반 남 석사 수료 (교육상담) 컴퓨터공학

8 30대 후반 여 석사 3학기 재학 (상담심리) 컴퓨터공학

9 20대 후반 여 석사 3학기 재학 (상담및임상심리) 전자공학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중 6명은 여성, 3명은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걸쳐 있었

다.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 4명은 석사

과정 1학기, 1명은 2학기, 2명은 3학기를 각각 마

친 상태였고, 다른 2명은 석사과정을 수료한 상

태였다. 학부 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

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공학이 2명, 

의류공학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팀과 감수팀

본 연구의 연구팀은 상담 전공 박사 2인으로 

구성되었고, 감수자로는 CQR 분석 경험이 풍부

한 상담 전공 박사 1인이 참여하였다. 연구팀은 

인터뷰 질문지 작성과 인터뷰 실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담당하였고, 감수팀은 자료 분석 결과 

및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백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수팀은 분석 작업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연구팀에게 피드

백을 제공하였으며, 연구팀은 감수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논의하며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인터뷰 질문지는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후 감

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되었다. 감수자는 

인터뷰 질문에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와 같은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반응이 초점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하였는데,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반영

하여 질문을 수정하였다. 인터뷰 진행방식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인터뷰는 한 명의 연

구자가 전담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상담 분야 입

문 계기 혹은 동기’, ‘상담 훈련 과정에서 경험하

는 어려움’, ‘어려움 극복 방법’,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해 

유용한 선행 학습 혹은 경험’, ‘공학 전공자의 장

점’, ‘공학 전공자로서의 기여점’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

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공

지하였고, 연구팀에 이메일을 통해 참여 의사를 

전달한 참여자들에게 연구설명서와 개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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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이메일로 송부, 회신토록 요청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짧게는 50분에서 길게는 1시간 30

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음성녹음

기를 통해 녹음되었으며, 각 녹음파일에 사례번

호가 부여된 후, 결과 분석을 위해 녹취록이 작

성되었다.

자료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심층적 반응을 유도하

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며, 연구팀

과 감수팀을 활용하여 연구에 개입될 수 있는 연

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킨 팀 중심

의 질적 분석방법이다(Hill et al, 1997). CQR을 활

용한 자료분석은 크게 ‘영역 부호화’, ‘핵심개념 

구성’, ‘교차분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Hill et al, 

1997). 본 연구에서 수행된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영역 부호화(coding of domains) 단계에서

는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영역의 초기목록

(start list)을 생성한 후,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인터뷰 녹취록을 정독하면서 초기목록의 영역이 

적절한지 검토하며 영역을 추출하였다. 이후 연

구팀은 모여서 각자 추출한 영역을 비교하며 합

의하는 과정을 거쳐 6개의 영역을 산출하였다.

둘째, 핵심개념 구성(developing core ideas) 단계

에서 연구팀은 생성된 6개의 영역별로 모든 사례

들을 정리한 후,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각 영

역의 사례들을 읽고 핵심 개념을 요약하였다. 이

후 연구팀은 각자 요약한 요약 반응을 비교하며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추론을 삼가고 가능한 원

자료에 근거하도록 합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견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거듭

하여 합의된 핵심개념(core ideas)을 구성하였다.

연구팀 내에서 도출된 영역과 핵심개념은 감수

자에게 보내져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각 영

역과 핵심개념이 원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

는지를 검토한 후, 논의를 거쳐 합의된 피드백 

내용을 연구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피드백 내

용을 반영하여 연구팀은 도출된 영역과 핵심개념

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셋째, 교차분석(cross-analysis) 단계에서는 사례들 

간의 유사한 핵심개념을 범주화하여 범주에 이름

을 붙이고 각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

은 독립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

다. Hill 등(2005)의 권유에 따라 도출범주가 모든 

사례 혹은 1개를 제외한 경우인 8∼9개 사례의 

경우는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으로 5개 사례 

이상의 경우는 ‘전형적(typical)’, 절반 미만의 사례

로 2∼4개 사례인 경우는 ‘변동적(variant)’ 범주, 1

개 사례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드문(rare)'로 분류

하였다. 각 단계에서 산출한 영역, 핵심개념, 교

차분석의 결과는 감수팀에 보내져 검토되었으며, 

감수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팀에 의해 최종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결  과

CQR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6개의 영역이 도

출되었으며, 17개의 범주와 29개의 하위범주로 

세분화 되었다. 6개의 영역은 ‘상담입문 계기 혹

은 동기’, ‘초기 공부의 어려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

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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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공학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됨 전형적(6)

상담에 흥미를 느낌

     원래부터 상담과 심리학에 흥미가 있었음 전형적(5)

     사람과 자신에 대한 관심 변동적(3)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상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해 치유된 경험 전형적(5)

     상담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함 변동적(4)

     지인으로부터 상담공부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들음 변동적(3)

Table 2

How to Enter the Counseling Field

부분’, ‘공학도로서의 강점’이며 영역별 범주 및 

하위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1 : 상담 분야에의 입문 계기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였으나 전공을 전환하

여 상담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에 

대한 참여자 반응은 Table 2와 같이 크게 3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공학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됨

상담입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참여자

들은 학부 전공인 공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

며, 이는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

다. 몇몇 참여자들은 공학은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아나가는 학문이라는 점과 협동보다는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학과가 저랑 좀 많이 안 맞는다고 먼저 생

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협동

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컴퓨터공학 자체는 약간 혼

자서 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참여자 

2)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적성에 안 맞아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취업과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 이쪽 직장으로 계속 다니게 됐었죠. 

(참여자 4)

상담에 흥미를 느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관심과 흥미

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이 지속되어 상

담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

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학부 시절부터 자신이 

상담과 심리학에 흥미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

으며, 주전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심리학 관련 서적 읽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등의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몇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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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사람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상담 분야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면서 사람과 자신

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원래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고등학생 때부터 심

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책은 꾸준히 읽었

고, 사람 마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학생 갔을 때 심리학 수업도 일부러 신청해서 

듣고 그랬었어요. (참여자 5, 원래부터 상담과 

심리학에 흥미가 있었음)

심리는 나를 위한 공부라고 얘기를 들었어

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

는 계기가 되겠다. (참여자 7, 사람과 자신에 

대한 관심)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상

진로전환을 한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내담자로

서 상담을 직접 경험하거나 지인이 상담 받은 경

험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

담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게 된 것이 상담입문 

동기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해 자신이 치유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상담의 긍정적 효과를 알

게 되면서 상담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더 성장시

켜 나아가고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

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자극된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상담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 경

험을 통해 상담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해보고 싶다는 동기와 함께 미래에 상담 관련 직

업이 향후 유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상담 공부를 먼저 시

작한 지인으로부터 상담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상담 분야로의 입문 동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 개인적으로 치유된 경험을 하고 이 분야

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거를 극

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상담에서 많은 도움

을 받고 건강한 가정을 다시 꾸리면서 ‘아, 이

렇게 사람이 배경이 어려웠지만 상담이나 치

유를 통해서 변할 수 있구나’를 경험을 했어

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고요. (참여자 5,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해 치유된 경험)

상담이 이렇게 일대일로 대화를 하고 얘기

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개선이 되고 하는 과

정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담 대학

원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참

여자 2, 상담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함)

영역 2 : 초기 공부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상담 대학원 입학 후 새로운 학문

을 공부해 가는 데 있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3과 같이 

3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공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

참여자들은 상담학은 공학과 학문적 특성에 차

이가 있다고 느꼈으며, 특히 요구되는 사고방식

과 학습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에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공학과는 다르게 상담학은 상황별 

혹은 사례별로 정답이 달라질 수 있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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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

     명확한 답이 없는 정보의 습득 전형적(5)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변동적(4)

     숫자가 아닌 글로 된 지식을 이해하고 서술형으로 표현하기 변동적(4)

     분석보다 이해에 초점 변동적(3)

생소함

     이질적인 학부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 변동적(4)

     공학에 비해 상담 공부가 쉽게 느껴짐 변동적(2)

정보의 부족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변동적(4)

     전공과목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수강신청 시 혼란  변동적(2)

Table 3

Difficulties Faced in The Early Stage

경우 사실상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을 보고하였다. 더구나 상담학의 이론적 지식은 

공학에 비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많아 이

해하기에 어려우며, 특히 숫자로 표현된 지식을 

습득하고 표현 역시 숫자로 하던 공학적 방식과

는 달리 상담학에서는 숫자가 아닌 글로 된 지식

을 이해하고 서술형으로 표현하기를 요구받고 있

어 많은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공학에서는 문제와 답을 분석적

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면 상담학에서는 사

람, 특히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

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기 때문에 분석보다 

이해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공부 방식에 적응하

는 것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제가 했던 전공은 답이 딱 있는 전공이라

서, 중간 중간에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를 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뭐 이

게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담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명확하지 않은 학문이라

서 그런 점이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

렵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의구점이 많이 남았던 거 같아요. 

여기 개념을 봐서는 이것도 맞는거다 저것도 

맞는거다, 그런 명확하지 않은 단어나 방식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어려웠던 거 같아

요. (참여자 2, 명확한 답이 없는 정보의 습득)

어려운 점은 이제 심리학 이론처럼 두루뭉

술한 추상적인 거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

는 거 같은데 다 정의 내리는 게 다르니까 그

런 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구요. 그리고 

그런 이론을 이제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하면 

대체 저것을 왜 하고 있나 라는 약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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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도 가끔씩 들기도 하고, 다 같은 얘기 

같은데. 그런 용어정의 같은 거에 대해서 답

답함을 많이 느껴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운 거 

같구요. (참여자 4,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생소함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학

문에 대한 생소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변동적인 수준에서 이질적인 학부 배

경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진술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상담학에 대한 지식적 측면

으로서 전공 용어에 대한 생소함에서부터 상담관

련 학회와 자격증에 대한 실용적 배경지식에 이

르기까지 상담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것들로 인해 위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주변의 동료나 선배 혹은 교수님들로부

터 공학 전공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는 

시선이나 피드백을 받기도 했으며 이것이 위축감

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에 비해 

상담학이 상대적으로 학습할 양이 적거나, 학습 

내용이 일상의 삶에 더 가까운 내용이거나, 순차

적인 이해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생소하지만 공

학에 비해서는 상담 공부가 쉽게 느껴진다는 응

답도 변동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다. 

일단은 제가 심리적인 위축감이 많이 느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해서 온 친구

들은 뭔가 조금 더 자신감 있었고, 수업을 대

하는 태도나 상담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진

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느낌이 확

실히 있었는데, ...(중략)... ‘내가 저만큼까지 가

려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위축감들이 굉

장히 많이 들었고, 저한테 ‘그래도 비전공자 

출신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

요. ‘비전공자니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더 

이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일수도 있지만, 그

게 제가 듣기에는 비전공자를 약간 차별하나?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많

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센터에서도 인

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수퍼바이저 선생

님께서 처음에 저를 안 뽑으려고 하셨다고 하

시더라고요. 제가 학부전공이 달라서 뭔가 좀 

잘 못 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다고 하더

라고요. (참여자 2, 이질적인 학부 배경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

내용 이해는 좀 힘들긴 한데, 공부의 양을 

생각하면 제가 공대 다닐 때는 정말 많이 힘

들게 맨날 리포트에다가 퀴즈에다가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이제 시달리다가 지금은 문과공

부를 하니까 어쨌든 공부라기 보단 약간 이제 

마음속으로는 취미 생활 같은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정말 수양

을 위한 공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장

점이구요. (참여자 4, 공학에 비해 상담 공부

가 쉽게 느껴짐)

정보의 부족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배경정보가 부족하여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많

은 참여자들은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몇몇의 참여자들은 전공 과목에 대한 사전지

식이 없어 수강신청 시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일단 취업이 어느 쪽으로 잘 되는지에 대해

서도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학회나 이런 것 

들이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조민경․장유진 / 공학계열 출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전환 경험

- 39 -

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학습방식의 변화 전형적(5)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심리학 관련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보충해 나감 변동적(4)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함 변동적(4)

     열심히 공부함 변동적(4)

     사례 및 실생활에 적용하여 이론을 이해하고자 노력 변동적(2)

적극적인 진로 탐색

     선배 및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 진로 정보를 구함 변동적(3)

     상담 실습 경험을 통해 진로 적성을 확인 드문(1)

Table 4

How to Cope With Difficulties

그냥 ‘상담심리학만 할거야.’ 이 마음으로 들

어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들어와서야 정보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

까 ‘수련을 받아야 된데.’ 이러면서 동기들 하

는 것 보고 좀 따라가게 되는 느낌이더라고

요. 그런 것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여자 2,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

심리학 자격증 따려면 꼭 들어야 하는 과

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과목을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참여자 3, 전

공과목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수강신청 

시 혼란)

영역 3 :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여자들은 앞서 기술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방식의 변화’,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진로를 탐색’하는 노력을 하

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4와 같이 3

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학습방식의 변화

참여자의 대부분은 공학을 공부하면서 길들여

진 ‘정답 찾기’ 식의 학습방식을 상담학에 맞추

어 이해에 초점을 두는 학습방식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참여자

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력한 거는 ‘답은 없다’라는 것을 항상 되

뇌었죠. 자꾸 답을 찾으려고 최고의 효율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고들을 좀 놓으려고 하는 노

력을 했어요. (참여자 1)

내담자를 이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맞아. 이게 정답이야’라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

를 하지 않잖아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

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꼭 정

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담

현장에서도 잘 풀고 있는 거 같아요. 나랑 다

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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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7)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상담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후 

공학에서는 배우지 못한 생소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학습에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학부에서 상담 

혹은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다른 동료들에 

비해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왔으며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심리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보충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교수님 뿐 아니라 선배 및 동기들에게 지식 

이해에 도움을 구함으로써 배운 지식을 소화하려

고 노력하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더불어 몇몇 참여자들은 

상담사례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삶의 모습에 배

운 지식을 적용해 나가면서 이론적으로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책을 진짜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된 책을 

모조리 다 읽자는 마음으로 정말 다 빌려봤었

어요. 대학원 들어와서도 동기들은 다 심리학 

전공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마다 이제 

제가 스터디하자고 스터디를 조성해서 같이 

공부했었구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력

을 10배 정도 한 거 같아요. (참여자 8, 심리

학 관련 책을 통해 배경지식을 보충해 나감)

잘 모르겠는 거는 계속 동기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 이러 한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막 이

러면서 계속 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더라

고요. (참여자 2,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함)

적극적인 진로 탐색

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졸업 

이후의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

다. 선배 혹은 상담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 진로

정보를 직접 구함으로써 원하는 진로방향을 구체

화시키고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알아가고 있었으며, 드문 경우이긴 하지

만 인턴 상담사로서 실습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 적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진로나 자격증이나 협회관련 이런 이제 구

조를 이해하거나 이런 거는 대학원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움이 많이 있었

던 거 같아요. 또 1학기 때는 이제 신입생이

다 보니까 신입생 OT, 환영회 뭐 이런 것들 

몇 번 경험하면서 그런데서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마다 도움도 받고.. (참여자 5, 선배 

및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 진로 정보를 구함)

상담 실습을 시작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상담이 더 맞는구나.’ ‘내가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내가 잘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되고 적용을 시켜나가면

서 진로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

아요. (참여자 2, 상담 실습 경험을 통해 진로 

적성을 확인)

영역 4 : 초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움

참여자들은 상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상담 분야의 커리어 로드맵에 대

해 안내’ 받는 것과 ‘학업적 도움’을 입문 초기에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5와 같이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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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상담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전형적(5)

     자격증 취득 및 진로 정보 제공 전형적(5)

학업적 도움

     스터디 모임 조직 및 활성화 변동적(3)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경험의 기회 변동적(2)

Table 5

Assistance Needed for Smooth Transition

상담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상담으로 진로를 전환한 참여자들은 대학원에

서 수강해야하는 전공과목들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입학 초기에 

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받

았다면 입문 과정이 보다 수월했을 것이라고 회

고하였다. 특히 전공과목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선

수강 과목과 필수과목에 대한 안내를 필요로 하

고 있었다. 더불어 상담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

서는 학위 과정 이외에 실습 과정 등을 거쳐 공

신력 있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할 요건에 대한 정보와 자격증 

취득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

다고 진술하였다.

발달심리, 이상심리 등 전공과목 별로 뭘 

배우는 학문인지 그리고 자격증을 왜 따야 되

고 자격증 따면 어디에 좋고 자격증 따기 위

해서는 뭘 해야 하고 그런걸 알려주는 가이드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6, 전공과

목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상담심리사 2급, 1급을 향해서 연수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

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뒤늦게 부

딪치면서 알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뒤쳐지더라고요. 그런 안내가 좀 됐으면, 

상담 쪽에서 나가는 진로에 대해서 소개해주

는 거를 선배나 교수님이나 조교를 통해 받았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참여자 8, 자

격증 취득 및 진로 정보 제공)

학업적 도움

참여자들은 초기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는 학업 영역에서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으

며, 이는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

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료나 선후배 간 학문

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스터디 모임이 조

직되어 활성화된다면 상담학이라는 학문 영역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현하

였다. 또한 상담학은 낯선 학문이면서 동시에 공

학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론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실습을 통해 직접 경

험하거나 혹은 타인의 상담사례를 간접적으로 경

험 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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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빈도

내담자로서 상담 경험 및 자기이해 전형적(5)

전공지식 학습 변동적(4)

경제적 비용에 대한 대비 변동적(3)

사고방식 전환에 대한 개방적 태도 변동적(2)

Table 6

What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이런 공부법이 어딨냐? 문제가 있으면 답

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답이 없냐?’ 이런 

거를 저는 간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기는 갭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그러니까 물

어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참여자 7, 스터디 모임 조직 

및 활성화)

아무래도 이제 책으로 보고 그냥 설명을 듣

는 거는 많이 안 와 닿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능만하다면 영상을 녹화한 거라던가 진행 

방식 같은 거를 좀 실제 사례를 이렇게 제공

을 하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

어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이렇

게 하는 게 좋은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

고. 이런 반응의 어떤 점이 좋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게 그래서 

좋은 반응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참여자 2,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경험의 기회)

영역 5 :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할 부분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진로를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은 Table 6에 제시된 것처럼 하위범주 없이 4

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내담자로서 상담 경험 및 자기이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담자로서 상담경험 및 

자기이해’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미리 준비되

어야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에 학문적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담을 한번 받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상담을 할건데 그 전에 상

담을 받아보면 ‘아, 이런 게 상담이구나!’ 좀 

체득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상담을 진짜 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

요.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

거든요. 진짜 친구들한테 100번 말해도 저에 

대해 객관화가 안 되고 그랬는데 상담을 받으

면 좀 진짜로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거나, 혹은 내담자가 이렇게 하면 상담자

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담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 그것만큼 배울 수 

있고요. 완전히 확 와 닿으면 배우게 되잖아

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참여자 6) 

전공지식 학습

참여자들은 상담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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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적 등을 미리 읽어보면서 전공지식을 미

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변

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났다. 

‘상담의 기초’ 이런 책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원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

금 알고 이걸 봤더니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

가 되더라고요. 통계도, 저는 학부에서 다행이

도 통계를 공부하고 와서 이해를 했던 것 같

은데, 그거를 만약에 통계를 다루지 않는 다

른 전공에서 온다면 되게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참

여자 2)

경제적 비용에 대한 대비

참여자들 중 몇몇은 상담 공부를 위해 소요되

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알고 이에 대해 미리 대

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변동적인 수

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돈을 좀 마련하라고 하고 싶구

요. 돈이 거의 제 생각엔 80∼90% 이상인 거 

같아요. 상담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 수련들

도 많이 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인 것 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동안 생활이 가능한지, 그런 것 들

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지

금 저희도 대학원에 지금 돈 때문에 자퇴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참여자 4)

사고방식 전환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일부 참여자들은 성공적 진로전환을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새

로운 관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학에서의 접근방식과 상담학에서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한 번은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

다. 공대는 답을 찾기 위한 거고, 상담학은 찾

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는 거

고.... 공학에서 했던 공부하고는 다르게 접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K연

구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는 전부다 공학 

석박 사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가 항상 옳아요. 자기 

생각이 제일 정답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

람들이 대부분 외골수다. 자기밖에 생각 못한

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에서는 자기

밖에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느낀 점이

에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열린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자 7)

영역 6 : 공학도로서의 강점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경험이 현재 상담학을 

새롭게 공부하고 나아가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해 

나감에 있어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분석적 사고’ 능력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점과 ‘상담과 공학 융합 분야에 기

여’할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7과 같이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분석적 사고

공학에서는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강조되며, 따

라서 참여자들은 학부시절 공학을 공부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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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및 하위범주 빈도

분석적 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내담자 이해 전형적(5)

     통계 분석 전형적(5)

     심리검사 결과 분석 및 이해 변동적(3)

공학적 배경을 상담분야에 적용

     상담 정보의 체계적 기록 및 분석 전형적(5)

     심리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변동적(2)

     공학 및 제조 산업 분야 내담자 대상의 상담 변동적(2)

Table 7

Strengths as Engineering Major

에서 분석적 사고역량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상

담학 분야 중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으로 간

주되는 통계 분석과 심리검사 결과 분석 및 이해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

하였다. 또한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측면

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담자 특성을 객관적

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강점을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과생들한테 갖는 고정관념은 뭔가 중요하

지 않은 거에 의미를 많이 둬서 ‘너무 감성적

이다’ 그런 시각이 있긴 해요. 상담자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역전이 이런 거에 휘말

리지 않고 좀 객관화해서 보는 것도 훈련이 

많이 되어야하는데 공대생은 그런 훈련이 필

요 없이 약간 습성이니까 내담자가 하는 말들

을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하고 정리

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 이런거에 

있어서요. 그리고 내담자 말에 너무 깊게 빠

져들지 않고 객관화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이미 훈련 되어 있는 것 같긴 해

요. (참여자 6,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내담자 

이해)

답을 찾는 건 진짜 잘해요. 분석적 사고라

고 표현을 해도 될 거 같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찾고 그거를 수

량화하고 계산하는 거는 제일 잘하거든요. 그

래서 논문 쓰면서 심리 통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프를 이해 못하고 수식에 대해

서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수

가 들어갔던 거는 거의 다 잘했던 거 같아요, 

통계나 심리검사 같은... (참여자 7, 통계 분석)

공학적 배경을 상담분야에 적용

참여자들은 과거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 공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상담분야에 접목시키거나 적용

함으로써 상담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범주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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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몇몇의 참여자들은 공학

적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필요

한 고차원적인 심리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

다. 더불어 공학 분야 전공학생이나 관련 직군 

종사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학 분야를 접해보

지 못한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비교적 내담자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믿고 있었다.

상담도 일이기 때문에 잡무 같은 게 부수적

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실적 관리

처럼 내담자들 왔을 때 기록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함으로써 다른 선생님들이 상담

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좀 편리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참여자 8, 

상담 정보의 체계적 기록 및 분석)

공학자들은 완전히 사고하고 공부하는 방식

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학을 전공한 사

람을 내담자로 만나 상담할 때, 공감이나 이

해를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싶어

요. (참여자 6, 공학 및 제조 산업 분야 내담

자 대상의 상담)

논  의

본 연구는 학부에서 공학계열을 전공한 상담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생 9명을 대상으로 진로전

환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들의 상

담분야 입문 계기, 어려움과 대처전략, 필요로 하

는 지원, 교육적 강점 및 자원 등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일대일 전화 인터뷰

를 진행하였으며, CQR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중심으

로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 분야로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참여자

들은 공학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고 전형적으로 언급하였다. 공학 분야와 자신의 

특성 간의 불일치가 상담 분야로 이끈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아니나, 진로전환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Holland(1997)는 사

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직무 환경을 

찾는다는 가정 하에 성격과 직무 환경 간의 일치

도(congruence)를 강조하며, 낮은 일치도가 진로전

환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대부분 학부 시절에 이미 공학이 자신에

게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거나 대학 졸업 

후 공학 관련 분야에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이를 

알게 된 경우로 나뉘었는데, 대부분 사물(예, 컴

퓨터)을 대하면서 해야 하는 업무보다 사람을 만

나면서 하는 일이 자신에게 더 흥미롭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인간에 대

한 관심, 소통의 욕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타인

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욕구가 상담이라는 진

로를 결정하게 된 동기 중 하나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추연국 외, 2016; 최혜윤 외, 2019; Faber et 

al., 2005; Hill et al., 2013; Norcross & Farber, 2005)

의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들의 진로

전환은 주관적인 불만족감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공학 분야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시절부터 심

리학 과목을 수강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거나, 자

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성찰하며 자신이 ‘사

람’과 ‘자기이해’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깨

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 중 어떤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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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업흥미검사를 한 결과, 자신의 성격

이 상담 분야에 잘 부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재발견 혹은 재인식은 대부분 대학시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

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상담과 무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직장생활

을 하다가 상담 전공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16

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혜윤 등(2019)의 연구에

서도 상담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중 자신

을 포함한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배적

이었으며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잘 맞았기 때문

이라는 참여자들도 절반에 가까웠다. 결국 다른 

직업 분야에서 진로전환을 이끄는 결정요인으로 

꼽히는 직업의 안정성이나 소득, 근무여건과 같

은 외적인 요인(이수진, 임은미, 2012; Carless & 

Arnup, 2011)보다는 자신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

로 한 자아실현을 향한 내적인 동인이 상담 분야

를 선택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참여자들이 많은 대안적인 진로 중 상담이라는 

특수한 조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상담 및 심리학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었다는 점이 전형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으

로 인해 상담을 받거나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 서

적을 읽으며 스스로 치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상

담 분야로의 입문 동기가 생겼다고 응답하였는

데, 이는 상담 분야를 선택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험(신순옥 외, 2015; 최재혁, 김명화, 2017; 최혜

윤 외, 2019; 황채운 외, 2009)과 일치하는 내용이

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1명의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상담자가 된다면 자신의 상담자와는 다르

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상담에 입

문하게 되었다고 회고한 점이다. 빈도의 측면에

서 드문 경우이긴 했지만, 이 참여자의 이야기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상담 분야 입문의 필

수적인 선행 요건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심리학 전공 학부생 중 상담자로

서의 진로를 결정한 고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Hill 등(2012)의 연구에서도 비효과적인 상

담자와의 상담 경험이 자신은 보다 효과적인 상

담자가 되어야겠다는 동기를 촉발시킨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분석된 또 다

른 계기로는 참여자들이 상담자라는 직업을 미래

에 매우 전망 있는 직업으로 인식했다는 점인데, 

주목할 점은 이들이 진로전환을 위해 상담을 유

망한 업종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담에 대한 직접 혹은 간

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관심이 형성된 상태에

서 상담을 유망한 분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진로를 전환하는 자들이 새롭

게 선택하는 분야의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태

도(Wise & Millward, 2005)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참여자들이 상담 분야

로 진로전환을 한 이후 경험한 어려움은 공학과

는 이질적인 상담학의 특성과 생소한 학문 영역

에서 느끼는 정서, 정보 부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학이 공학과 비교해 

정답이 없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많으며 

수치가 아닌 서술형의 글로 지식을 이해해야 한

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달랐다고 응답하면서 이러

한 이질적인 학문적 특성이 특히 초기 적응 과정

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황채운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도 내담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 정답

이 없다는 점과 상담개입에 있어서도 메뉴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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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이 

참여자들에게 상담 분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력과 분

석력을 요하는 공학과는 달리 감성적인 수준에서

의 공감과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요한다는 점이 상담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

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도 변동적인 수준에

서 언급되었다. 실제 공과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는 보고(Kirkpatrick et 

al., 2011)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뒷받

침해 준다. 

절반에 가까운 참여자들은 처음 접하는 지식 

체계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했다고 회고하였는데, 1명의 참여자는 이러한 위

축감이 ‘비전공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교육자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특이한 점은 

심리적 위축감을 언급한 2명의 참여자는 오히려 

생소한 학문 분야인 상담을 공부하면서 공학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절

대적인 공부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공학보다는 부

담이 덜하고 공부 내용이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흥미로우며, 공학은 순차적인 지식 구조가 

명확한 데 반해 상담은 영역별 학습이 비교적 순

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5명의 참여자들은 전공 과목 학습과 자격증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가 없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는데, 선행연구(박신영, 2017; 

최혜윤 외, 2019; 황채운 외, 2009) 결과를 보면 

이는 비단 공학 전공자들뿐 아니라 학부에서 유

사 전공을 했던 학생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 전

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8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박신영(2017)의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대학원 진학 전후에 상담자 훈

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접

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10

명의 상담심리 전공 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

행된 황채운 등(2009)의 연구에서도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상담심리 분야라는 직업세계에 대한 객

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참여자들의 토로

가 보고되었다. 상담분야로의 진로전환을 준비하

는 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혜윤 등

(2019)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담관련 학회와 상담관련 대학원 및 자격

증이 지나치게 많아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정보

를 선별해야 하는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러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더해 본 연구는 이질적인 

전공에서 상담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담

학의 학문적 체계와 구성을 소개하고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가능한 진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서 기술한 어려움에 대해 참여자들은 적극적

인 태도로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였는데, 학문 특

성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공

학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복수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면서 전공 

서적을 탐독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이론적 내용을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상담이 단일하고 객관적인 본질이나 

진실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적(positivistic) 관점이 

아니라 다양하고 주관적인 진실이 존재할 수 있

음을 가정하는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ic) 혹은 사

회 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vistic)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점(Cottone, 2007)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이

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호하거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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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정보에 대해서는 선배들이나 학교, 학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 실습 기회를 통해 

체험적으로 진로 적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공학 분야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전환을 한 이후 

전공과목과 자격증 및 진로 정보에 대한 체계적

인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초기 적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차원에서 동료나 

선후배 간 스터디 모임을 조직해 주거나, 교수자

의 강의를 통해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한 관찰 기

회가 주어지거나 상담 사례와 실제에 대한 풍부

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보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원에서의 상담 교육이 

보다 실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

환될 필요가 있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 역

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선후

배나 동료와의 소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

려운 점을 감안하면, 대학원 내에서의 소통이 원

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제

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공학 분야에서 상담 분야

로 진로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가

장 중요한 준비 사항으로 꼽았는데, 이러한 응답

은 참여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아울

러, 전공 지식을 사전에 학습하는 것도 변동적인 

수준의 빈도로 언급되었으며, 상담은 공학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사고방식

을 전환하고자 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변동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아울러, 몇몇 참여자들은 대학원 공부와 상담 수

련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서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는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그들

의 진로동기와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이선미(2019)의 연구에서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수

반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전형적인 

빈도로 분석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대학원 학비 

외에도 워크샵, 수퍼비전, 수련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박신영(2017)

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제가 일반적인 

빈도로 도출되어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대다수

가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 따르

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탐색

이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이 두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높은 비용에 비해 안정

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담 분야의 현실(이상민 

외, 2018)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

담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상담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공학 공부를 통해 분석적 사고를 훈련해 왔기 때

문에 내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거나, 연

구 수행을 위해 통계 분석을 공부할 때, 혹은 심

리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강점을 갖는다는 반응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

다. 아울러, 공학적 전공 배경을 활용해 상담 정

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거나 분석하고 심리 분석 

및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 분야에 기여

하고 싶다는 포부도 표현하였으며, 공학 및 제조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내담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참

여자들의 진술은 대학의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상담 교육자에

게 이들의 학업적 강점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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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며 진로지도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만한 자

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상담 분야에서 빅데

이터 분석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의 추가적인 유용성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점(Owen & 

Imel, 2016)을 감안하면, 공학이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이 상담 분야

의 지식 진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

분해 보인다. 

본 연구는 공학이라는 이질적인 전공에서 상담 

분야로 입문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

로전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상담자 교육에의 시

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전환의 

계기, 새로운 학문분야로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 적응을 위해 필요한 도움, 

그들이 가진 교육적 잠재력과 자원 등에 대한 이

해를 더함으로써 상담 교육자들이나 수퍼바이저

들이 공학계열 학부 전공 배경을 가진 대학원생

들을 지도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으

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단일한 정답이 존재

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하며 순차적인 

지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공학과는 달리 복수

의 정답을 허용하고 공감과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하며 비순차적인 지식 구조를 갖는 상담학에 적

응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점과, 역으로 

공학에서 요구되었던 역량이 상담 자료를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공학이라는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가진 상담 전공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

구에서의 고유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험 연구의 측면에서 상담 분야에 입문하는 대

학원생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공

학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이외에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해준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

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공학보다 심리학이나 상

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 높다는 점을 일찌감

치 깨닫고 자신의 직접 체험이나 지인을 통한 간

접 체험을 통해 상담분야로의 입문을 결심한 것

으로 나타나, 진로전환에 따르는 적응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

서는 공학에 대한 적성이 비교적 뚜렷했었으나 

상담을 체험함으로써 진로전환을 결심한 대학원

생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공 불만족으로 인한 진로전환자들과 

상담 체험에서 비롯된 비교적 급작스러운 진로전

환자들의 적응 과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공학과 상담학이 

매우 이질적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진로전환 경험이 이전의 교육적, 직업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확

인된 내용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도출된 주제의 내용을 보면 고유성과 보

편성이 혼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고유한 

전환 경험을 보다 정교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상

담자 교육에의 시사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석사과정 재학생 혹은 수료생으로 진로전환 과정

을 고려할 때 입문(moving in) 단계(Goodman et al., 

2006)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도출된 주제의 

구조와 내용의 전이가능성(transferrability)이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후속 연구에서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후 적응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

든 사람들(예, 박사과정 학생, 숙련급 상담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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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진로전환 단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Hill et al., 2005)하였는데,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인터뷰에 응한 장소의 문제로 인해 부분적

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는 면

대면 인터뷰를 통해 보다 안정성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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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career transition 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who had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engineering. Specifically, what made them enter the counseling field, what difficulties they 

faced in the course of counselor training, how they coped with those difficulties, what would help them make a 

smoother transition, and what strengths as engineering major could contribute to their professional growth were 

identified. Nine graduate students, who had majored in engineering at undergraduate and were pursuing master's 

degree in counseling,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participants stated, counseling fitted better their interests and aptitudes than engineering 

and a positive impression was formed on counseling through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so they decided to 

enter the counseling field. In the early days of a new career, they had various difficulties due to different 

academic characteristics, unfamiliarity with the area, and lack of information about subject areas and potential 

career options. Nevertheless, they tried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by changing their learning style and actively 

working to acquire new knowledge and explore career paths. Participants responded that gaining self- 

understanding by receiving counseling as clients and acquiring the basic knowledge of counseling in advance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counseling field. Also, they believed that prior experiences as an 

engineering major could serve as a basis to perform well in the areas of analytical and logical understanding of 

clients, statistical analysis, and systematic recording and analysis of counseling in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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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Age Gender Education (Major) Undergraduate Major

1 Mid-20s Male 2nd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Mechanical engineering

2 Early-30s Female coursework completed (Counseling Education) Computer engineering

3 Mid-20s Male 1st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Textiles & clothing engineering

4 Early-40s Female 1st semester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Mechanical engineering

5 Late-30s Female 1st semester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Electronic engineering

6 Late-20s Female 1st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Mechanical engineering

7 Early-30s Male coursework completed (Counseling Education) Computer engineering

8 Late-30s Female 3rd semester (Counseling Psychology) Computer engineering

9 Late-20s Female 3rd semester (Counseling & Clinical Psychology) Electronic engineering

Appendix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To realize engineering was not a good fit Typical (6)

To get interested in counseling

     Prior interest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Typical (5)

     Interest in people and oneself Variant (3)

To form a positive impression on counseling

     Healing experiences through counseling and psychology Typical (5)

     Seeing the value of counseling Variant (4)

     Hearing positive comments about studying counseling from a friend or an acquaintance Variant (3)

Table 2

How to Enter the Counsel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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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Academic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engineering

     Acquisition of information without clear answers Typical (5)

     Abstract and vague concepts Variant (4)

     Understanding by narratives, not by numbers and expressing in narrative form Variant (4)

     Focus on understanding rather than analysis Variant (3)

Unfamiliarity

     Feeling small due to a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Variant (4)

     Feeling easier about studying counseling than engineering Variant (2)

Lack of information

     Lack of guidelines for career preparation process Variant (4)

     Confusion in registering for courses due to lack of knowledge about subject areas  Variant (2)

Table 3

Difficulties Faced in The Early Stage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To change one's learning style Typical (5)

To actively work to acquire knowledge

     Building background knowledge through books on psychology Variant (4)

     Seeking help from people Variant (4)

     Working hard Variant (4)

     Trying to understand theories by applying them to cases and real-world situations Variant (2)

To actively explore one's career paths

     Seeking career information from seniors, related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Variant (3)

     Identifying one's career aptitudes through counseling practicum Rare (1)

Table 4

How to Cope With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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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To provide orientation to the field of counseling

     Providing a systematic guide to academics Typical (5)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ertificates and career options Typical (5)

To provide academic support

     Organizing and activating a study group Variant (3)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case examples Variant (2)

Table 5

Assistance Needed for Smooth Transition

Categories Frequency

Gaining self-understanding by receiving counseling as a client Typical (5)

Acquiring the basic knowledge of counseling in advance Variant (4)

Preparing for financial needs Variant (3)

Being open to a new way of thinking Variant (2)

Table 6

What Are Needed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Categories & Subcategories Frequency

Analytic thinking

     Analytical and logical understanding of a client Typical (5)

     Statistical analysis Typical (5)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test results Variant (3)

Applying engineering knowledge and skills to counseling 

     Systematic recording and analysis of counseling information Typical (5)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analysis and diagnostic programs Variant (2)

     Counseling with clients who study or work in the engineering field Variant (2)

Table 7

Strengths as Engineering Major


